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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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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Empowerment 
of social workers

Jung-Gun Lee
Business School,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간된 석·박사 학위논문 22편과 학술지 논문 8편 총 30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군 전체효과 크기는 중간효과크기를 나타냈고, 변인군 별 효과크기는 직무관련
긍정변인군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그다음 조직관련변인군, 개인관련심리변인군, 직무관련부정변인군, 개인배경
관련변인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인군 별 하위변인 효과크기는 개인배경관련변인군 가운데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직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작은효과크기 또는 작은효과크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심리관련변인군인 자아
존중감은 큰효과크기에 가까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관련변인군 중 조직몰입과 변혁적리더십은
큰효과크기를, 조직문화는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관련긍정변인군인 직무만족은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관련부정변인군 중 소진은 큰효과크기를, 이직의도는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살피
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며 미래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agnitude of the correlation effect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empowerment of social workers. To this end, 30 studies published in Korea were analyzed 
through meta-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variable group was 
the median effect size; the job-related positive variables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among the 
variable groups, and then came the organization-related variables, the personal psychology-related 
variables, the job-related negative variables, and the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in that order. 
Second,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all factors except position were 
found to have a small effect size, or close to a small effect size. Self-esteem, which is an individual 
psychologically related variable, showed a medium effect size close to a large effect size. Among the 
organizationally related variabl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howed a 
large effect size, and organization culture showed a medium effect size.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which is a positive job-related variable, showed a large effect size, while burnout from job-related 
negative variables showed a large effect size, and turnover intention showed a medium effe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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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복지대상의 다양화와 복지

다원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경쟁기관의 증대 및 서비스의 
경쟁화로 인한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 사회복지서비스 질은 클라이언트가 기대하고 있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
는 중간매개물이며 기관의 발전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중요한 인적자원인 사회복지사
는 사회복지실천 과정을 수행하는 전문지식과 기술, 가치 
등을 갖춘 사회복지조직의 핵심인력이며 전문가로[3], 본
인이 소속된 기관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기관과는 별도로 
하나의 개별적 활동주체로서 본인이 매개자가 되어 클라
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4].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 연구들은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주
목하고 있는데[5], 이는 임파워먼트가 서비스 질과 관련
성이 높은 조직 및 직무와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성과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7]. 

임파워먼트는 일반적으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
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부여되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는 기관 종사자들, 특히 역할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구성
원들이 조직에 충성하고, 만족스러운 조직생활을 영위하
기 위한 중요한 요인[7]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파워먼트
는 단순히 ‘능력부여’ 또는 ‘권한의 이양’이라는 한정적 의
미에서 벗어나 다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Gutierrez
와 GlenMaye는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인을 의미성, 자기
효능감 및 결정성, 개인통제 등 심리적 차원에서 구분하
였으며[9], Spreitzer는 역량성, 의미성, 영향력, 자기결
정성 등으로 구분하였다[10]. 이는 임파워먼트가 사회복
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연구가 임파워
먼트가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는 실증연구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11-13].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영향요
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보아 개인관련요인, 조직관련요
인, 직무관련요인으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개인관련요
인은 성별, 연령, 종교, 직위, 학력, 결혼유무, 근무경력, 
보수,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보고되고 있으며[13, 14], 조직관련요인은 

조직문화, 조직몰입 등 조직 내 특성에 대한 연구와 시설
장의 리더십 특징인 거래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등을 주
로 살피고 있다[11, 15]. 직무관련요인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구분되어 보고되고 있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직무만족, 전문성, 고객지향성 등이 보고되고 
있고[12, 13,],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직의도, 
소진, 직무스트레스 등이 보고되고 있다[11, 12]. 

이와 같이 선행된 연구들은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따
라 선택된 요인들과 임파워먼트와의 영향관계를 살피고 
있는데, 이는 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선택된 요인들의 효과
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개의 연구마다 각기 다른 
이론적 틀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극복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방법인 메타분석
(Meta-Analysis) 활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메타분석은 
선행된 연구결과들을 양적인 수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비
교하는 수량적 접근 방법으로 개별 연구간 효과크기를 
한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며 상이한 개별 연구의 전체효과크기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6, 17]. 

최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주요 관련요인들의 효과
성을 밝힌 메타분석 연구는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꾸
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노필순과 윤혜미[17], 남희은 등
[18]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관련된 변인의 효과성을 살
피고 있으며, 진혜민과 박병선[19]의 연구는 사회복지사
의 직무만족도와 관련한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살피고 있
으며 문동규[20]는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와 관련한 요
인들의 효과성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현장
에서 가장 중시되는 사회복지서비스질과 관련된 주요 요
인인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사
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크기 차이를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들의 효과크기를 파악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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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관련변인군, 개
인심리관련변인군, 조직관련변인군, 직무관련긍정변인군, 
직무관련부정변인군의 하부변인 효과크기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선정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효과크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논문 선정
에 있어 논문 출간의 시작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0
년 9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
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자료수집은 국내 학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전자도서관(nanet),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
(DBpia)등의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검
색 중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논문은 소속 대학의 도서관
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양적
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메타분석 특성 상 질적인 연구는 
제외하였으며, 양적인 데이터 가운데 상관관계가 제시되
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넷째, 분석대상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선정 검색 키워드를 ‘사회복
지사, 임파워먼트’, ‘사복지종사자, 임파워먼트’,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석·박사 학위논문 124편
과 학술지 논문 90편 총 214편의 연구가 발견되었다. 이
중, 1차로 제목, 저자, 출간연도를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의 임파워먼트와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연구 108편을 제
외하여 106편의 논문이 선별되었다. 2차로 선별된 논문
들의 제목과 초록을 참고하여 학위와 학술지가 겹치는 
연구, 프로그램 연구 및 질적인 연구 등 52편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3차로 선별된 논문의 통계 결과치를 
살펴 메타분석에 필요한 상관관계값 통계치(r)가 제시되
지 않거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연구, 
사례 수가 1개인 변인 연구 24편을 제외하고 최종 석·박
사 논문 22편과 학술지 논문 8편 총 30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Table 1>).

2.2 자료의 코딩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자료 코딩은 MS Excel 2009를 활용

하였으며, 자체 코딩북을 제작하여 연구번호, 연구자명, 
출간연도, 논문 명, 출간형태, 임파워먼트 관련 변인, 상

관관계 통계치(r), 표본 수 등을 기록하였다. 코딩과정에
서 연구 결과 값 누락, 요인 분류 불일치 등 다양한 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메
타분석 전문가 1명에게 조언을 구하여 본 연구의 분류가 
타당한지 확인 받았으며, 코딩 작업에 앞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코딩 내용의 타당도를 높였다. 

코딩 전 예비검사는 메타분석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2명과 연구자 본인 총 3명이 코딩작업에 앞서 분석 대상 
연구 중 약 30%에 해당되는 10편의 연구를 무작위로 추
출하여 각자 코딩한 후 평가자간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
였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불일치 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점
을 찾음으로, 코딩 작업에 있어서 작업자 간 신뢰도를 높였
다. 

최종 선정된 코딩 자료는 CMA 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무
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메타분석에 사용되는 모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무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이 있는데, 고정효과모형은 평
균효과크기 추정에 앞서 각 연구들이 동일한 하나의 실
제 효과크기가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며, 무선효과모형
은 연구들마다 실제 효과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
는 모형이다[20]. 일반적으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무선
효과모형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정효과모형에
서 도출된 결과는 연구대상이 된 표본에 한해서만 일반
화를 가능케 하지만 무선효과모형에서 도출된 연구결과
는 연구대상이 된 표본을 벗어나 더 큰 표본에 대해서 일
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
선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 값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산출된 효과크기 값에 대한 해석은 가장 일
반화 되어 있는 Cohen[22]이 제안한 효과크기 해석 방
법을 활용하였다. Cohen[22]은  평균효과크기의 절대값
이 .10이하이면 작은효과크기, .30 일 때는 중간효과크
기, .50 이상이면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이질성을 
검증하였는데, 이질성 검정은 효과크기의 이질성 정도를 나
타내는 지수인 총 분산 대비 연구간 분산 비율인 I2 가 50%
이상이고 동질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10보다 작은 경우 효
과크기의 이질성 크다고 본다[21]. 출간 오류로 인한 연구결
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증은 시각적 
검사인 funnel plot검사와 Egger의 회귀분석, 그리고 후속 
검사로서 Trim-and-Fill기법을 활용하였다. funnel plot 
방법은 시각적으로 좌·우 편향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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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searcher Year Number 
of cases

Research 
classification

1 S. H. Park 2014 1,156
Doctoral 

dissertation
2 J. Y. Hong 2014 281
3 H. G. Song 2013 416
4 S. H. Eom 2020 371
5 S. H. Kang 2020 178

Master's 
dissertation

6 M. S. Kim 2009 150
7 B. G. Kim 2015 244
8 B. S. Park 2013 230
9 C. J. Park 2006 157
10 H. J. Baek 2010 218
11 Y. A. Son 2009 126
12 H. I. Yoon 2017 222
13 M. H. Lee 2009 204
14 G. A. Jeon 2007 182
15 S. Y. Jeong 2016 198
16 Y. J. Jeong 2008 171
17 J. Y. Jeong 2015 830
18 J. S. Ji 2006 307
19 S. A. Choi 2002 244
20 H. I. Choi 2017 160
21 H. J. Kim 2004 182
22 J. S. Kang 2012 342

Academic 
journal 

dissertation

23 H. G. Kang 2011 116
24 H. J. Kim, etc 2015 814
25 H. J. Kim, etc 2017 450
26 Y. J. Park 2006 571
27 J. Y. Bok 2019 272
28 H. R. Jang, etc 2015 803
29 E. J. Cho 2009 219
30 M. S. Eom 2011 741

Table 1. Final analysis research

Table 2. Variables
k ESr LL UL Qb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background 42 0.150 0.076 0.222

62.789***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psychology 4 0.446 0.233 0.618

Organization-related variables 21 0.485 0.379 0.578

Job-related positive variables 14 0.571 0.479 0.652
Job-related negative variables 7 0.433 0.276 0.568

88 0.349 0.291 0.405

치의 존재 유무 또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다[16] . Egger
의 회귀분석 방법은 funnel plot가 비대칭으로 나타났을 경
우에 대한 통계적 분석으로[23], 표준화된 효과크기의 정확
도를 통해 추정된 회귀식 초기값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출
간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21]. 만약 Egger의 회귀분석
을 통해 출간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 그 오류가 연구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rim-and-Fill 기법을 사용한다. Trim-and-Fill기법은 출
간 오류가 메타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와 편향을 제거하
여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크기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24], funnel plot에서 표준오
차에 따른 효과크기의 분포가 비대칭적일 경우 보고되지 않
은 효과크기를 추정하여 채워 넣음으로써 대칭적인 분포를 
만들어 편향되지 않은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23]. 

3. 연구결과

3.1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효과크기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전체
효과크기는 0.349로 Cohen[22]이 제시한 효과크기 기
준으로 보았을 때, .10보다 크고 .50보다 작아 중간효과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군 간 효과크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직무관련부정변인군을 역코딩하였다. 
변인군 별 효과크기 분석 결과, 직무관련긍정변인군
(0.571)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조직관련변인군(0.485), 개인관련심리변인군
(0.446), 직무관련부정변인군(0.433), 개인배경관련변인
군(0.150) 순으로 나타났다. Cohen[22]가 제시한 효과
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무관련긍정변인군(0.571)은 
큰효과크기를 나타냈고, 개인심리관련변인군(0.446), 조
직관련변인군(0.485), 직무관련부정변인군(0.433)은 중
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배경관련
변인(0.150)은 작은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하부변인 
    효과크기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하부변인 효과
크기는 개인배경관련변인군, 개인심리관련변인군, 조직
관련변인군, 직무관련긍정변인군, 직무관련부정변인군으
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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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background

Lower Variables k ESr LL UL Qb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background

Work experience 8 0.176 0.111 0.239

22.296**

Repair 4 0.111 0.014 0.206

Gender 7 0.046 -0.025 0.116

Age 9 0.154 0.093 0.214

Religion 2 0.046 -0.087 0.177

Spot 7 0.257 0.190 0.321

Education 5 0.175 0.094 0.253

Lower Variables k ESr LL UL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psychology Self-esteem 4 0.446 0.233 0.618

Table 4.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psychology

Table 5. Organization-related variables

Lower Variables k ESr LL UL Zr Qb

Organization
-related variables

Transactional 
leadership 3 0.275 -0.016 0.523 1.855

5.2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4 0.504 0.289 0.671 4.228

Organizational 
commitment 10 0.563 0.443 0.664 7.728

Organizational 
culture 4 0.394 0.159 0.586 3.187

Lower Variables k ESr LL UL

Job-related 
positive variables Job satisfaction 14 0.571 0.479 0.652

Table 6. Job-related positive variables

Table 7. Job-related negative variables

Lower Variables k ESr LL UL Zr Qb

Job-related 
negative variables

Exhaust 4 0.516 0.316 0.672 4.590
1.695Turnover 

intention 3 0.315 0.051 0.53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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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ects)
Studies 

Trimmed ES LL UL Q

All variables
Observed values 0.346 0.287 0.402 2847.993

Adjusted values 0 0.346 0.287 0.402 2847.993

Table 9. Egger’s Regression

Intercept SE LL UL t df p

All variables -7.520 1.752 -11.004 -4.036 4.291 86 0.000

Table 8. Protective factors Overall effect size

k ESr LL UL Q df p I2

All variables 88 0.347 0.288 0.403 2847.994 87 0.000 96.945

Fig. 1. funnel plot

3.2.1 개인배경관련변인군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
체적으로 작은효과크기에 가까운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났는데, 그 중 직위(0.257)가 가장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근무경력(0.176), 학력
(0.175), 연령(0.154), 보수(0.111), 성별(0.046), 종교
(0.046) 순으로 나타났다. Cohen[22]가 제시한 효과크
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은효과크기를 보인 성별
(0.046)과 종교(0.046)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이 중간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2.2 개인심리관련변인군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

관련변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2.3 조직관련변인군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관련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Cohen[22]가 제시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변
혁적리더십(0.504)과 조직몰입(0.563)이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문화(0.394)는 중간효과크기
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의 효과크기 차이
(Qb)는 유효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3.2.4 직무관련긍정변인군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긍정변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6>에서 보는바와 같이 

Cohen[22]가 제시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
무만족(0.571)이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2.5 직무관련부정변인군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부정변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7>에서 보는바와 같이 
Cohen[22]가 제시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
진(0.516)은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
도(0.315)는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간의 효과크기 차이(Qb)는 유효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3.3 이질성 검정 및 출판편의와 보정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의 이질성을 검증하는 Q값은 2847.994(p<.001)로 동질
적이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I2의 값은 96.945로 큰 이
질성을 나타냈다(<Table 8>). 따라서 30편에서 임파워먼
트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88개의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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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안 검사인 funnel plot
검정에 있어서는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느 정
도 우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gger의 회귀분석 결과(<Table 9>) 회귀식 초기 
값이 -7.520(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출
간오류가 감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출간오류가 평균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Duval과 
Tweedie[24]의 Trim-and-Fill 방법으로 추가분석 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할 때 
교정되어야 할 연구의 수가 0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데이터 오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라 판달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을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대상
으로 선정된 개별 연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들은 
개인배경관련변인, 개인심리관련변인, 조직관련변인, 직
무관련긍정변인, 직무관련부정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분
석 자료 선정은 국내 연구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으로 국한하였으며, 요인 간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
는 30편의 논문을 최종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군의 전체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
금까지 선행된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
타냈음을 의미한다. 선행된 연구 가운데 사회복지사를 대
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는 없으며, 다른 대상에 대한 연
구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명성민[25]의 연구가 유일하
다.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를 어렵지만 명성민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관련 변인들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비
슷한 직종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
침 해준다고 본다. 

둘째, 변인군 별 효과크기는 직무관련긍정변인군이 가
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그다음 조직관련변인군, 개인
관련심리변인군, 직무관련부정변인군, 개인배경관련변인
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인군 중 직무관련긍정변인
군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직무관련긍정 변인
군으로 선정된 직무만족요인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에 가장 관련성이 높음을 뜻하며,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높이 데 상대적으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배경관련변인을 제외한 개인심리관련변인군, 
조직관련변인군, 직무관련변인군은 큰효과크기 또는 큰
효과크기에 가까운 중간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임파워먼트가 사회복지사의 조직 및 직무관련 요소 뿐 
아니라 개인심리적 요인까지 영향관계가 있는 주요한 요
인임을 입증해 준다. 반면, 개인배경관련변인군이 작은효
과크기에 가까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것은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개인배경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
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인배경관련변인군별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중
간효과크기를 보인 직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작은효
과크기 또는 작은효과크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직
위는 ‘조직구조상 명령, 권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여되
는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26]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명확한 지
위와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임
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넷째, 개인심리관련변인군인 자아존중감은 큰효과크
기에 가까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Staples[27]은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power는 타인에 의해 
부여받는 것이라기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얻어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임파워는 누군가가 힘을 일방
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을 얻고, 힘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동을 통해 성취되는 능동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파워먼트는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
그램 적용이 효과적임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다섯째, 조직관련변인군 중 조직몰입과 변혁적리더십
은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문화는 중간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이 큰효과크
기를 보인 것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한 연구
[25]에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
는 간호사와 달리 사회복지사는 활동주체로서 본인이 매
개자가 되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전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대표하는 경우도 많아[4], 상대적으로 영향력, 자기결정
성 등이 높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변혁적리더십이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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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변혁적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
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관계가 아니라 부하의 가치와 신
념, 욕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부하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28]. 따라
서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며, 목표달성
에 대한 가치와 동기를 고양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더
불어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15]’효과적임을 본 연구결
과가 시사해 준다. 조직문화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조직체의 고유한 가치관과 신
념, 규범과 관습 그리고 행동패턴 등‘을 말하는 것으로
[29], 우선적으로 기관 내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
한 관리자의 제도적인 변화의 노력이 요구되며, 더불어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 스스로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사
고방식을 갖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임파워먼트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여섯째, 직무관련긍정변인군인 직무만족은 큰효과크
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분석 연구[25]에서 직무만족(0.49)이 큰효과크
기에 매우 가까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결과다. 직무만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16]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 해주며, 지속적으로 직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
감을 심어줄 필요 있고, 더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외
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일곱째, 직무관련부정변인군 중 소진은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는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이 임파워먼트와 높은 영향관계를 
나타낸 것은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직무에 대해 의미를 
가지며, 영향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지 않을 때, 역할 갈등 수준이 높아져 소진에 이를 가능
성이 큼을 보여준다. 또한 이직의도가 중간효과크기를 보
인 것은 다수의 선행된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7, 20].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는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사의 이직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뿐 아니라 기관 내 조직력 와해 및 지역사회 연계 기관과
의 인적·물적 자원과 단절됨을 야기함으로 큰 피해를 불
러 올 수 있다[20].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향
상을 위한 기관 내 관리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한 향상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관
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
과를 살피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선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들은 개인배경관련변인, 개인심리관련변인, 조직관
련변인, 직무관련긍정변인, 직무관련부정변인으로 분류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가 상관계수(r
값)로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수량화하여 분석하였다. 따
라서 선행된 연구 결과들의 모든 효과크기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연구의 
분석 검증 결과인 t값, F값, X2 등을 통일된 효과크기로 
변환하여 이를 모두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하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대표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당시 출간된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연구가 2개 이하일 경우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논문의 부족으로 포함되
지 못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논문이 축적될 
경우 추가분석을 통해 제외된 변인들을 포함한 재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인심리관련변인군과 직무관련긍
정변인군은 각각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한 요인만을 변인
군에 포함시켜 다른 변인군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자
칫 선택된 요인이 변인군에 대한 대표성을 띄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연구물이 축
적되어 다른 요인이 추가될 경우 이를 포함한 재분석이 
필요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와 관련한 변인들만 살피고 관련 요인의 효과크기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폭을 넓혀 조절변인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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